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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이 건강해야 기업도 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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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좋은일행복맘제주 워크숍에 참여한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여직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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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배 회장

청주 대표 화물운송 전문 기업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회장 오흥배, 이하 대신정기화물)는 ‘종사원이 건강해야 기업도 건강하다’는 철학으로 직원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가족친화기업이다. 

대신정기화물은 매주 화요일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증정, 내조수당 제도 운영 등으로 2019년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받았다. 또 행복기업 프로젝트 참여와 여성친화1촌 기업협약, 헌혈기부 등 지역 상생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가정 안녕은 사회 안녕의 기초’라는 취지로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눈길을 끈다. 대기업 못지 않은 직원 복지제도로 이직률이 거의 없고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다른 동종업계 회사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대신정기화물 직원들은 결혼장려금 1000만원을 시작으로 법정출산휴가 보다도 긴, 최대 3년까지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어서 아이가 자라면 고등학교까지 월 최대 60만원의 양육 수당도 받는다. 

동절기와 하절기에 회사 근무복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7~8월 한여름엔 공부나 운동 등 자기계발과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3시간의 점심시간도 주어진다. 또 직원들이 부담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곳곳에 펜션을 마련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됐을 땐 피로회복제를 구입해 전 직원들과 함께 나눴다. 

대신정기화물은 차세대 인재 육성과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2010년부터는 지역대학 연계 장학금, 2015년부터는 4차산업 대응 호기심·끼 장학금 후원 등을 실시해왔다. 

또 신입·청년 고용과 정년 이후 노년 일자리 창출로 2019년 충북도 고용우수기업 표창을 받기도 했다. 

대신정기화물은 사회 제도 개선과 환경개선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1년부터 운수업 외국인 고용을 위한 법안마련을 촉구, 올해 법제화하는데 기여했으며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없는 3무(無) 운동을 통해 교통사고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헌혈기부 참여, 연탄 나눔 활동, 지역 농가 판촉 지원, 재래시장활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오흥배(75) 회장은 “가정이 편안해야 일터에서 활력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그 기운이 되돌아와 결국 큰 힘이 되고 기업을 튼튼하게 한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kmn@dynews.co.kr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는... 

1956년 고 오주열 회장이 창업한 서울 쌀상회를 시작으로 1966년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가 설립됐다 .1970년대 고속노선화물운송사업, 1980년대에는 화물알선면허취득, 보세운송사업자 등록을 했으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화물일관 수송 면허 획득, 전국화물운송사업 등록, 수도권(부곡)터미널 업무개시, 국내항공화물운송 등을 취급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현재 전국 16개 물류센터, 700여개 영업소 등을 갖춘 청주의 대표적 종합물류회사다. 

